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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지지 않는 꿈: 미국의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은 미국 중산층 사이에서 꿈이자 목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출범 이후 이 꿈은 꾸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변해갔다.  

 

2006년부터 아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주택 소유 가능성 지수(Home Ownership 

Affordability Monitor Index)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측정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주택 소유 가능성 지수가 36% 감소했고, 이는 역사상 최저치이다.  

 

미국의 여러 대도시가 이런 악몽같은 상황에 직격타를 맞았다. 보스턴에서는 중위 주택

가격이 중위소득의 50%에 달하며, 마이애미는 55%, 뉴욕은 63%, 샌프란시스코는 84%, 

로스앤젤레스는 85%이다. 그러나 이는 세전 소득의 백분율으로, 이 중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소유 비용이 순소득의 100%를 초과할 정도로 어려워진 상태다.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은 불가능이다. 

 

이러한 상황은 몇몇 미국의 주요 도시뿐만이 아닌 전역적인 문제로 번져갔다. 최근 572

개의 미국 카운티를 대상으로 한 중위 주택가격 구매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99% 지역에서 구매력 한도를 초과해 주택 소유 비용이 가구 소득의 28% 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끔찍한 점은 아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주택 소유 가능성 지수를 측정할 때 미국 국민

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해당 지수는 구매자가 10%의 

계약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의 계약금조차 부담하

기 어려워하고, 일반적으로 3%가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계약금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

의 이자율은 계속 상승하여 현재 7.6%를 넘어섰다. 이는 아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주택 

소유 가능성 지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었던 6.8%의 이자율과도 차이가 있다.  



우리는 미국인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몰락시킨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정부지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가 정부지출을 정상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

한 노력하기 보다는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적자 지출에 대한 자금조달 화폐를 계속 만들

어 내도록 했다.  

 

이는 미국 경제에 근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이로써 주택

가격을 포함한 모든 물가가 급등했다.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니 실질소득이 감소해 내 

집 마련의 꿈은 거의 물거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질소득 감소는 사람들이 음식, 

교통, 에너지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었으며, 주거에 사용 가능한 월 예산을 

감소시켰다. 동시에 주택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3년 만

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사실 이러한 주택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 연방준비은

행은 계속해서 낮은 이자율을 설정해 주택 관련 금융 파생상품의 매입을 활성화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20년 동안 자산 버블이 생성됐다. 더불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과다 정부지출, 과도한 차입, 그리고 압박적인 규제가 주택 문제를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부지출 문제를 해결

하는데 먼저 집중했다면, 연간 2조달러의 적자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미 미국은 악몽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주택 문제로 시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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